
시험감독관(Proctor) 제도 안내

안녕하십니까? 시험감독관 여러분. 갈보리침례신학교의 신학생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감독관님께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

시험감독관 제도는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국내외 많은 신학교들에서 도입하
고 있는 제도입니다. 모든 신학생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위치상 의인(Positionally righteous)이 되었
지만, 여전히 죄성에 사로잡히고 유혹받기 쉬운 죄인들임을 잘 아는 신학교들에서는 시험감독관 제도
를 통해 신학생들이 시험과 관련하여 죄의 유혹에 빠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택하
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학생은 강의개시일 이후 4주 안에 (2023년 3월 내에) 모든 신학생들은 담임목사님 혹은 집사님
께 부탁을 드려서, 시험감독관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. 

2. 시험감독관이 어느 분이신지, 성함과 이메일을 해당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. 
(예 : 저는 신학생 디모데입니다.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께서 저의 시험감독관이 되어주기로 하셨습

니다)

3. 신학생은 1)어느 날 2)몇 시에 3)어디에서 시험감독관을 만나 중간/기말고사를 치르기로 약속을 
했는지, 해당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

(예 : 저는 5월 1일 주일 저녁 8시에 교회에서 만나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). 

4. 시험감독관은 신학생이 시험을 보는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셔야 하며, 반드시 계속 지켜보고 있
지는 않아도 됩니다. (책을 보시거나 필요한 일들을 하셔도 됩니다.) 다만, 신학생이 시험을 잘 치를 
수 있도록, 죄의 유혹(컨닝, 속임수)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,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

5. 시험이 다 끝나고 나면, 시험감독관은 신학생의 답안지 아래쪽 빈 공간에 
1) 서명해주시고 (예 : 감독관 스데반 서명)
2) 신학생과 함께 사진을 찍으시고 
3) 서명된 답안지도 사진을 찍으셔서 
해당 교수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서명된 답안지는 특히 밝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게 

잘 찍으셔서, 신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 사진으로 찍은 답안지를 보
고 해당 교수는 채점을 하게 됩니다. 

신학생을 위해 이러한 수고를 기꺼이 해주시는 시험감독관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. 한 명
의 신학생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도록 돕는 이 일을 위한 수고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
보상해주시길 기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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